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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국악조調

나    운   영

   

   이 땅에 서양음악이 들어온 지도 벌써 100년이 지났다. 1884년 개신교가 들어올 때에 찬송가가 함께 들어왔

기 때문이다. 그 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치원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서양 음악만을 가르쳐 

왔으니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은 그야말로 서양음악 일변도라고 말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하기야 요즈음은 초등학교에서 우리 민요도 가르치고 피리나 북, 장구도 가르친다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

식적이요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 아닌가?  이렇듯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서양음악만을 배운 사

람들이 자라서 작곡가가 되니 누가 들어도 틀림없이 서양 사람이 작곡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 서양식 곡조가 나

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만 해도 교가나 창가, 동요를 국악조로 작곡하면 그 자체가 비교육적이요 비음악적이

라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동요곡  「흥부와 놀부」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흥부놀부 살았

대‥‥ 강소천 작사)를 작곡했고, 예술가곡  「접동새」 (김소월 작시 )와 성가곡  「골고다의 언덕길」 (김병기 작시) 

등을 판소리 풍으로 작곡해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때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요즈음에 와서는 

너도 나도 국악조로 작곡을 한답시고 법석을 떨고 있으니 참으로 금석지감今昔之感이 있다고나 할까…. 

    뒤늦게나마 크게 깨달아 국악조로 작곡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경하해야 할 일이지만, 국악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국악조를 흉내 내다보니 온통  「어설픈 국악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즉 '파'와 '시'를 빼고 그저 5음음계로 쓰면 저절로 국악조가 되는 줄 알거나, 서양조의 멜로디에 장구 장단을 

곁들이면 되는 줄 알거나, 국악조의 멜로디에 서양 고전화성, 즉 3화음 만을 붙이거나 하는 웃지 못할 실수를 저

지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다시 말해서 어설픈 국악조란 국악조와 서양조가 뒤섞인 것을 비롯해서 창작적 요소가 별로 들어 있지 않은 

극히 상식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 모두가 국악을 모르면서 흉내만 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민요, 단

가, 판소리를 자주 들어야 하고, 장구 장단을 칠 줄 알아야 하고, 장구 장단을 자기가 직접 치면서 노래 부를 줄 

알아야만 국악의 맛과 멋을 알게 된다.  

    중국 음악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사실이나, 중국 음악과 일본 음악은 공통점이 많은데 

비해 우리나라 음악은 중국 음악과도 다르고 일본 음악과도 다르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음악의 고

유성과 우위성이 증명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도 내 나라의 음악을 가르치지 않고 서양 음악만을 가르쳐 

온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즉 어린이가 자랄 때 먼저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0세 — 즉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국악을 들어야 한

다. 다시 말해서 국악⇀동양음악⇀서양음악의 순으로 음악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내 나라의 

음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 음악을 먼저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내 나라의 음악을 모르면서 무시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내 나라의 음악을 철저하게 배운 다음에 이를 발전시켜서 현대화하는 것만이 정도正道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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